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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백운산은전남에서지리산다음으로높은산

이다.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고 숲 또한 울창하

다.큰산백운산의수많은골짜기에는농경지가만들

어졌고,사람들은농경지를기반으로마을을이뤄조

상대대로 살아왔다. 그러니 광양 사람들에게 백운산

은어머니같은모성의산이아닐수없다.

백운산 주능선 마지막 봉우리인 노랭이봉에서 남

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 사이에서 형성된 수평천은

광양시옥곡면골짜기를따라흐른다.

깊은골짜기와넓지않은농경지,산자락에옹기종

기모여있는마을들이고향집처럼정겹다.옥곡면소

재지에서4㎞정도를달려국사봉랜드입구에도착했

다.길가에서만난매화가꽃망울을터뜨려봄소식을

전해준다.

국사봉랜드 입구는 백운산둘레길 6코스 시작점이

면서 국사봉 등산로 초입이다. 국사봉랜드를 내려다

보며임도를따라서간다.뒤돌아보니조금전지나왔

던수평천주변골짜기가내려다보인다.

국사봉랜드 뒤쪽 산비탈에는 다랑이논과 두세 채

의민가가있다.논두렁은어느새파릇파릇해졌다.

다랑이논을 지나 대치재로 가는 산길로 들어선다.

제법가파른경사지에낙엽이길을덮고있어가픈숨

을몰아쉰다.대치재에오르니국사봉가는길과대방

재가는길이갈린다.

대치재는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에서 광양시 옥룡

면율천리로넘어가는고개다.

옛날남쪽지방에살던선비들이과거시험을보러

한양으로갈때이고개를넘어갔다.그래서백운산둘

레길 6코스를 ‘선비누리길’이라 부른다. 대치재에서

율천리로내려가는길은지금은숲이우거져다닐수

없다.

대치재에서부터는능선을따라서간다.

백운산 주능선 마지막 봉우리격인 노랭이봉에서

남쪽으로뻗어내린능선이다.산줄기는고도를낮추

면서 광양만까지 뻗어간다. 이 능선을 억불지맥이라

부른다. 등산로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고도를 높인

다.나무줄기에서는한겨울과달리생기가느껴지고,

숲속에서들려오는새소리는경쾌해졌다.

대치재와 대방재 중간지점인 매내미재에 도착하

니사각정자가기다리고있다.

매내미재는 옥곡면 매남마을에서 옥룡면 옥동마

을로넘어가는고개였지만지금은희미하게길의흔

적만남아있을뿐이다.

가던길을멈추고정자에앉아간식을먹는다.정자

에앉아서간식을먹거나담소를나누는것또한트레

킹의 즐거움 중 하나다. 우리의 트레킹은 함께 걷고,

함께얘기하고,함께식사하는삼박자로이뤄진다.비

슷한연배의네부부가한달에두번씩하는 ‘아름다

운동행’은은퇴후생활을윤택하게해준다.

사각정자를지나면서부터는임도가이어진다.

임도 주변에는 소나무와 여러 종류의 활엽수들이

공생을 한다. 임도를 걷다보면 가끔 하얀 눈이 쌓인

백운산정상과억불봉이고개를내민다.구불구불이

어지는임도는고요하고유연하다.바람소리,새소리

같은자연의소리가행진곡이돼준다.

대방재에 도착했다. 대방재는 옥룡면 대방마을과

진상면 웅동마을을 이어주던 고갯길로 ‘큰 재’라는

뜻이다.웅동마을사람들은자기마을이름을따서웅

동재라부른다.이제부터는내리막길이다.종종편백

나무숲을 만난다. 곧게 솟은 편백나무숲이 질서정연

하다. 편백나무가 내뿜어주는 피톤치드가 그윽한 향

기를안겨준다.

얼마전까지도얼음속에서숨죽여흘렀을계곡물

이이제당당한소리를내며흘러내린다.계곡물이경

쾌하게 흐르면서 봄의 소리를 전해준다. 송학사라는

조그마한 사찰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가 내 마음을

맑게해준다.

송학사에서 임도를 따라 내려오니 대방마을과 옥

룡계곡주변농경지가앞산과함께바라보인다.대방

마을은원래연화촌이라불렀다.

연화촌이란마을형국이연꽃을닮았다해어느도

사가뒷산을달에,마을을꽃에비유해 ‘달뜬아래꽃

다운 마을’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대방이란 규모가

큰마을에큰인물이나는고을이라는뜻을가졌다.

대방마을을지나자옥룡계곡(광양동천)주변에형

성된좁지않은농경지가백운산줄기에둘러싸여있

다.옥룡계곡은백운산이만들어낸계곡중에서가장

규모가크고주변농경지역시넓은편이다.백운산둘

레길은옥룡계곡을거슬러올라간다.물위에백조한

마리가앉아있고청둥오리십여마리가유영을하고

있다.

옥룡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상에서 억불봉

까지의 백운산 주능선이 병풍처럼펼쳐진다. 백운산

의품속으로걸어들어가는것같다.

백운산주능선은해발1천m가넘기때문에어제온

비가눈으로내려7부능선이상은산색이하얗다.산

자락평지에는봄을재촉하는단비가내렸는데,백운

산에는 눈이 내린 것이다. 겨울과 봄을 동시에 보는

것같다.

왕금한옥마을이 눈길을 끈다. 웅장한 백운산과 자

연스럽게 어울린 한옥마을은 광양시가 도시민을 농

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했다. 2017년 한옥마

을이 완공돼 현재 25세대가 입주해 있다.왕금한옥마

을은일제강점기때금을많이채광한왕금산에서유

래한이름이다.

한옥마을 옆 옥룡계곡 가운데에는 조그마한 섬이

있다. 추동섬이다. 추동섬은 2002년 8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루사’때 물길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하천가운데에생긴자연형하천섬이다.광양시가 20

19년 치유와 안식의 공간으로 승화시키고자 생태공

원을조성했다.

추동섬에는 순천만 정원을 닮은 하늘정원과 잔디

광장이조성돼있다.잔디밭가운데로산책로가나있

고, 정자도 있어 쉼터역할을 해준다. 하늘정원 위 하

늘전망대에서니백운산주능선은물론백운산에감

싸인마을과농경지가포근하게다가온다.

추동교를 건너 도로를 따라 5분 쯤 걸으니 백운산

자연휴양림쪽에서내려오는추산천이나온다.

추산천은추동섬아래쪽에서옥룡계곡(광양동천)

에합류된다.오른쪽낮은산줄기너머로운암사약사

여래입상이고개를내민다.

운암사는신라때도선국사가창건한옥룡사지인

근에 절터로만 남아있던 곳에 1993년 불사해 지금에

이르고있다.옥룡사지는폐사지로그대로두고,운암

사지만 복원작업으로 동백숲 오솔길로 옥룡사지와

통행할수있도록해놓았다.

운암사입구를지나잠시도로를따라가자옥룡사

지주차장이다. 옥룡사지주차장은 백운산둘레길 1코

스와 7코스의 시작점이자 오늘 우리가 걸었던 6코스

의종착지이다.골짜기를따라불어오는훈풍이봄이

왔음을알려준다. <장갑수븡여행작가>

광양백운산둘레길6코스

과거시험보러갈때넘었던고갯길따라옥룡사지로

옥룡계곡을거슬러올라가는데정상에서억불봉까지의백운산주능선이병풍처럼펼쳐진다. 백운산주능선은해발1천m가넘기때문에어제온비가눈으로내려7부능선이상은산색이하얗다.

추동섬은2002년8월우리나라를강타한태풍븮루사븯때물길이양쪽으로갈라지면서하천가운데에생긴자연형하천섬이다.

왕금한옥마을전경.웅장한백운산과자연스럽게어울린한옥마을은광양시가도시민을농촌지역으로유치하기위해조성됐다.

종종편백나무숲을만난다.편백나무가내뿜어주는피톤치드가

그윽한향기를안겨준다.

길가에서만난매화가꽃망울을터뜨려봄소식을전해준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임도는 고요하고 유연하다. 바람소리, 새소

리같은자연의소리가행진곡이돼준다.

▶광양 백운산둘레길 6

코스는광양시옥곡면과옥

룡면을가르고있는산줄기를넘어옥룡사지까지이어

지는길이다.옛날에남쪽지방에살던선비들이과거시

험을보러한양으로갈때넘어다니던고갯길을지난다

고해서‘선비누리길’이라부른다.

※코스 : 국사봉랜드 입구→대치재→대방재→대방

마을→추동섬→옥룡사지주차장

※거리,소요시간:12.7㎞,4시간소요

※출발지 내비게이션 주소 : 국사봉랜드

입구(전남광양시옥곡면대치로400)

※여행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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